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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할 수 없는 자연을 붙잡아 둔 풍경
김리아갤러리, 엄은솔 개인전 〈흐르지 않는 물, 번지지 않는 불〉 개최

● 꿈과 현실, 인간과 자연의 경계를 탐구하는 신작 공개
● 물과 불을 통해 드러나는 인간의 양가적 감정
● 평온한 장면 속에서 드러나는 불안과 인간 존재에 대한 질문

김리아갤러리는 2026년 7월 23일부터 8월 15일까지 엄은솔 개인전 《흐르지 않는 물, 번지지 않는 불》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현
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탐구해 온 작업을 선보인다. 엄은솔은 자연을 동경하면서도 통제하고자 하는 
인간의 양가적인 감정을 물과 불이라는 상징을 통해 풀어내며, 현실과 비현실이 교차하는 독자적인 서사를 구축한다. 

엄은솔의 회화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머물지 않는다. 인물들은 그가 직조한 세계 안에서 끊임없이 이동하고, 사적인 공간은 외부의 
풍경으로 확장되며 산과 바다는 내면의 이미지로 변모한다. 인간과 환경,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화면 안에서 유연하게 뒤섞이며 서로
를 구분하는 질서를 허문다. 이러한 장면은 인간이 과연 자연과 대등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세계관을 집약한 회화 작품을 비롯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한 자화상 시리즈와 드로잉 시리즈를 함께 선보인
다. 세 작업군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가의 시선을 드러내며 하나의 서사를 더욱 다채롭게 형성한다.

전시의 중심에는 제목이기도 한 ‘흐르지 않는 물’과 ‘번지지 않는 불’이 자리한다. 물은 모든 것을 삼키고,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절대
적인 힘을 상징한다. 인물들은 깊은 물에 몸을 던지고, 불길 앞에서도 담담히 일상을 이어간다. 엄은솔은 이 압도적인 힘을 그림이라
는 장치 안에 붙잡아 두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물과 번질 수 없는 불로 남긴다. 이는 자연을 이해하려는 시도이자 끝내 곁에 두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인간이 붙잡기 위해 세운 경계는 결국 허상에 불과하며, 그 고요한 정경은 오히려 인간의 불완
전함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인물들은 놀라울 만큼 평온한 태도를 유지한다. 불길 앞에서 다과를 나누고, 깊은 물속에서도 서로를 안은 채 
머무는 이들의 모습은 거대한 힘을 거스르기보다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재난과 일상, 현실과 환상이 하나의 장면 안에서 공
존하는 이 전시는 끝내 통제할 수 없는 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을 담아내며, 그 조우의 순간을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기록한다.

엄은솔 개인전 《흐르지 않는 물, 번지지 않는 불》 전시 알림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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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틀:  《흐르지 않는 물, 번지지 않는 불》

전시기간: 2026.7.23 (목) - 2026.8.15(토) 11:00AM – 6:00PM (일,월 휴무)

오프닝 리셉션: 2025.7.23 (목) 5-7pm

아티스트:

엄은솔(b. 1994)은 인간과 자연, 현실과 비현실, 내면과 외부 세계가 맺는 관계를 회화를 통해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어느 한 존재

도 우위를 점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하며, 경계가 끊임없이 해체되고 다시 연결되는 풍경을 그려낸다. 화면 속 인물들은 작가이자 관

람자의 분신으로 기능하며, 작품은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는 하나의 공간으로 확장된다.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Chungdamdong 100-31)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https://www.kimreea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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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m Eunsol primarily works with canvas, focusing on figurative painting. In her practice, every figure serves as a reflection of 
herself, turning each work into a form of self-portrait. Her paintings explore the boundaries between reality and the inner world, 
between space and perception, inviting the viewer into her visual universe. She examines relationships—between humans, 
humans and space, humans and nature, and the real and the unreal—while emphasizing balance and equality within these 
connections.

Born in 1994, Eom Eunsol graduated from the State Academy of Fine Arts Karlsruhe, Germany, where she completed both her 
Diploma and Master School of Painting. She has participated in numerous solo and group exhibitions, developing her own 
distinctive approach to contemporary figurative pai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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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Eunsol Eom
제법 이상한 티타임 (A Quite Strange Tea Time) (2026)

oil on canvas
184 x 16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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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Eunsol Eom
우리가 산이라면 좋을 텐데 (I Wish We Were Mountains) (2026)

oil on canvas
183 x 13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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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Eunsol Eom
밤이를 안은 은솔 [레오나르도 다 빈치 - 흰 족제비를 안은 여인(1489–1490)] 오마주 (2026)

oil on canvas
183 x 13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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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Eunsol Eom
막걸리와 은솔 [지그문트 부코프스키 - 와인 잔과 여인 (1949)] 오마주 (2026)

oil on canvas
40.9 x 31.8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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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Eunsol Eom
I came to Montauk to see you (2025)

oil on paper
14.8 x 2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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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Eunsol Eom
Let me sleep in your arms (2026)

 pen on paper
21 x 14.8 cm


